
‘셔틀콕 여제’ 안세영(삼성생명)이 코리
아오픈 결승전에 진출했다.

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7일 경기 수원
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세계 6위 폰파위 초
추웡(태국)과의 2025 세계배드민턴연맹
(BWF) 월드 투어 슈퍼 500 코리아오픈 여
자단식 준결승에서 기권승을 거뒀다.

안세영은 오는 28일 세계 4위 야마구치 
아카네(일본) 맞대결 승자와 결승에서 격
돌한다.

2022년과 2023년 대회 우승자인 안세
영은 지난해 대회를 무릎과 발목 부상 때
문에 놓쳤다.

올해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(슈퍼 
1000), 인도오픈(슈퍼 750), 오를레앙 마스
터스(슈퍼 300), 전영오픈(슈퍼 1000), 인
도네시아오픈(슈퍼 1000), 일본오픈(슈퍼 
750), 중국 마스터스(슈퍼 750)를 제패하

며 7승을 기록 중이다.
안세영은 시즌 8승이자 직전 중국 마스

터스에 이은 2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
다. 경기 시작 35분 만에 끝난 안세영의 승
리였다.

1게임은 팽팽한 양상이었다. 두 선수
는 18-18까지 엎치락뒤치락했다. 안세영
은 집중력을 발휘해 20-18로 달아났고, 
21-19로 1게임을 가져오며 미소를 지었
다.

2게임에 들어선 안세영이 7연속 득점과 
함께 맹공을 퍼부었다.

이때 초추웡이 리시브를 위해 발을 내
딛던 중 왼쪽 종아리를 붙잡고 쓰러졌다. 
경기가 중단됐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
고 결국 안세영이 기권승을 거뒀다.

안세영은 코트에 주저앉은 초추웡을 일
으켜 세워주며 남다른 프로 의식을 보여
줬다.

같은 날 여자복식 준결승에선 한국 선
수들끼리의 맞대결이 성사됐다.

김혜정(삼성생명)-공희용(전북은행) 
조는 백하나-이소희(이상 인천국제공항) 
조를 상대로 접전 끝에 2-1(21-19 19-21 

21-14)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올랐다.
‘킹콩 듀오’는 인도네시아 마스터스(슈

퍼 500), 오를레앙 마스터스, 싱가포르오
픈(슈퍼 750)에 이어 올해 4번째 우승에 
도전한다.

김혜정-공희용은 이와나가 린-나카니
시 키에(일본) 조와 결승에서 맞붙는다.

김원호-서승재(이상 삼성생명) 조는 호
키 타쿠로-고바야시 유고(일본) 조와의 
남자복식 준결승에서 2-0(21-16 21-12) 
완승을 거뒀다. 결승에 진출한 두 선수는 
말레이시아오픈, 독일오픈(슈퍼300), 전영
오픈, 인도네시아오픈, 일본오픈, 세계개
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이어 올해 8번째 
우승을 노린다.

김원호-서승재의 코리아오픈 마지막 
상대는 파자르 알피안-무함마드 쇼히불 
피크리(인도세니아) 조다.            /뉴시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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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야구를 향한 열기가 좀처럼 식
지 않는다. 흥행 돌풍을 이어간 프로야
구가 1200만 관중까지 넘어섰다.

한국야구위원회(KBO)는 27일 열
린 2025 신한 쏠뱅크 KBO리그 SSG 랜
더스-두산 베어스(잠실구장), LG 트윈
스-한화 이글스(대전 한화생명볼파크), 
NC 다이노스-KIA 타이거즈(광주-기
아 챔피언스필드)의 경기에 총 5만5695
명의 관중이 입장했다고 밝혔다.

이날 대전 한화생명볼파크(1만7000
명)와 잠실구장(2만3750명)에는 만원 
관중이 들었다.

이로써 프로야구는 출범 44년 만
에 처음으로 시즌 관중 1200만명을 돌
파했다. 올 시즌 703경기에 누적 관중 
1201만9267명을 동원했다.

단일 시즌 1200만 관중은 국내 모든 
프로스포츠를 통틀어 최초의 기록이다.

지난해 관중 1088만7705명을 불
러모아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
1000만 관중 시대를 열어젖힌 프로야
구는 올해 한층 뜨거운 열기를 자랑하
며 관중 신기록을 다시 한 번 써냈다.

경기당 평균 관중은 1만7097명으로, 
지난해 동일 경기 수 대비 약 15% 증
가했다. KBO리그 전체 좌석 점유율은 

82.9%에 달한다.
흥행 돌풍이 이어진 올 시즌 프로야

구는 100만명 단위 관중 기록을 모두 
역대 최소경기로 달성했다.

8월23일 두 시즌 연속 1000만 관중
을 넘어섰고, 이달 5일에는 한 시즌 최
다 관중 기록을 갈아치웠다.

또 9일에는 역대 최초로 1100만 관
중을 달성한 뒤 이날 또 하나의 신기록
을 썼다.

삼성 라이온즈는 이달 27일까지 치
른 홈 70경기에 총 관중 161만6241명
을 불러모았다. KBO리그에서 한 구단
이 단일 시즌 160만 관중을 돌파한 것
은 삼성이 처음이다.

롯데 자이언츠가 150만7704명을 기
록해 구단 최초로 150만 관중을 넘겼
다.

홈 69경기에 149만4958명이 입장한 
LG는 홈에서 한 차례 더 경기를 펼칠 
예정이라 150만 관중 돌파가 유력하다.

여 기 에  두 산 ( 1 4 0 만 6 6 8 2 명 ) 과 
SSG(123만5909명), 한화(119만7840

명), KIA(104만3709명)까지 총 7개 구
단이 100만명 이상의 관중을 기록했다.

아울러 삼성, LG, 두산, KT 위즈, 
SSG, 롯데, 한화, 키움 8개 구단이 구단 
자체 한 시즌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했
다. 홈에서 두 경기를 남기고 있는 NC
도 2만7214명이 더 입장할 경우 구단 
한 시즌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로 쓴다.

올 시즌 매진 경기 수는 지난해 세운 
단일 시즌 최다 매진 기록인 221경기를 
훌쩍 넘어 321경기를 기록했다.

27일까지 치른 703경기 중 약 45.7%
에 해당하는 경기가 매진됐다.

구단 별로는 한화가 홈 71경기 중 60
차례로 가장 많은 매진 사례를 썼다.

한화는 올 시즌 개장한 한화생명볼
파크가 1만7000석에 불과해 홈 경기 
관중 수 6위지만, 좌석 점유율은 무려 
99.2%로 1위다.

삼성이 홈 70경기 중 53차례, 롯데가 
73경기에서 44차례, LG가 69경기에서 
41차례 등 4개 구단이 40회 이상 매진
을 작성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/뉴시스

프로야구, 국내 프로스포츠 최초 1200만 관중 돌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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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·롯데, 150만명 돌파… 7개 구단이 100만 관중 넘겨

안세영, 코리아오픈 결승행… 여복·남복 페어도 우승 도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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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자단식 준결승서 세계 6위 태국 초추웡에 기권승

여복 김혜정-공희용, 이소희-백하나 꺾고 결승 진출

남복 김원호-서승재, 일본 호키-코바야시 격파 성공

화순군(군수 구복규)은 26일 유네
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기원하
기 위한 ‘제4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
대회’를 화순군 백아면 일원에서 개최
한다고 밝혔다.

무등산권 지오마라톤대회는 유네
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기원하
기 위해 광주광역시, 전라남도, 담양
군, 광주문화방송과 화순군이 공동으
로 주최하는 행사이다. 

특히 이번 대회는 “재인증기원”을 
주제로 2km 걷기코스를 신설해 서유
리 공룡화석지를 탐방하는 지오트레
일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
오 해설사의 교육코스도 진행한다.

오는 10월 11일 오전 8시 금호화순
리조트에서 출발해 담양군 가사문학
면 인암삼거리를 지나 화순군 백아면 
다곡삼거리를 반환해 돌아오는 경로
에서 2km 걷기, 5.18km, 10km, 하프
코스, 30km 총 5개 코스로 열린다.

‘재인증기원’을 주제로 개최하는 이
번 대회는 전국에서 1,450명의 마라토

너가 참가하여 무등산권의 빼어난 자
연경관과 역사 유적을 함께 보고 즐기
며 달린다. 특히 천하절경으로 유명한 
‘화순적벽’을 품은 동복호 등 맑고 깨
끗한 산과 호수를 달리는 구간은 전국 
어느 마라톤코스보다도 아름답고 청
량한 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광주MBC 지상파 TV와 유튜브를 
통해 3시간 생중계될 이번 대회에서
는 무등산권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오
푸드 등 지역의 먹거리를 유튜브로 방
송한다. 

대회 시상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
로 지급하고, 현장에서는 청년 푸드트
럭을 배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
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. 

김선곤 산림과장은 “무등산권의 아
름다운 절경과 함께 지역을 알리는 이
색 대회로 의미있는 대회가 될 것”이
라며 “건강하고 안전하게 자연을 보고 
뛰며 즐기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
하겠다”고 말했다.

 화순/김종환 기자 

 화순군 ‘제4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대회’ 개최

‘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기원한다’

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좌완 에이스 
양현종이 11시즌 연속 150이닝을 달성했
다.

양현종은 27일 광주-기아 챔피언스필
드에서 벌어진 2025 신한 쏠뱅크 KBO리
그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
6이닝 2피안타(2홈런) 3탈삼진 1사사구 2
실점으로 호투했다.

이날 경기 전까지 올 시즌 144⅓이닝을 

소화했던 양현종은 6이닝을 던지면서 시
즌 150이닝을 돌파했다.

양현종은 2014년 171⅓이닝을 던진 것
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해외에서 뛴 2021
년을 제외하고 11시즌 연속 150이닝 이상
을 소화했다.

KBO리그 역사에서 11시즌 연속 150이
닝을 기록한 투수는 양현종이 처음이다.

지난해에도 171⅓이닝을 소화해 이강

철(1989~1998년)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, 
왼손 투수로는 최초로 10시즌 연속 150이
닝을 써낸 양현종은 올해에도 150이닝을 
넘기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.

양현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
시즌 연속 170이닝을 달성했다. 이 역시 
KBO리그 최초 기록이었다.

이날 양현종은 3회초와 4회 김형준, 맷 
데이비슨에 솔로포 한 방씩을 얻어맞았지
만, 6회까지 추가 실점없이 버텼다.

다만 KIA가 NC에 1-2로 뒤진 7회초 교
체돼 패전 위기에 놓였다.             /뉴시스

KIA 양현종, 11시즌 연속 150이닝… 이강철 넘어 역대 최초


